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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0만원대벤츠전기차온다…국내시장후끈

메르세데스-벤츠가최근국내최초로공개한전기콤팩트SUV모델 더뉴EQA의외관.더뉴EQA는

오는7월국내에출시될예정으로,판매가격은5990만원이다. <메르세데스-벤츠코리아제공>

더뉴EQA 7월출시…보조금받으면4000만원대가능

현대차 아이오닉5 출시앞둔기아 EV6 등과경쟁임박

메르세데스-벤츠가전기차 더뉴 EQA 를 7월

국내에 출시한다. 특히 메르세데스-벤츠는 더 뉴

EQA의판매가격을국내전기차보조금을전액지

원받을수있는6000만원미만으로책정했다.보조

금전액을지급받을수있도록승부수를던지면서

국내전기차시장의격돌은더욱뜨거워질전망이

다.

메르세데스-벤츠코리아는최근서울마포구문

화비축기지에서열린 2021 서울스마트모빌리티

엑스포에서전기콤팩트스포츠유틸리티차(SUV

)모델인더뉴EQA를국내최초로공개했다.

더 뉴 EQA는 EQC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

출시되는벤츠의전기차다.GLA를기반으로한더

뉴EQA는 250 단일모델로출시될예정이다.

벤츠는 더 뉴 EQA는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을

즐기며개성을추구하는고객들을위한차량으로,

넉넉한실내공간과다이내믹한주행성능,개성있

는디자인을자랑하는컴팩트SUV형태의럭셔리

순수전기차모델이라고설명했다.

더뉴EQA전면부에는벤츠를상징하는삼각별

이중앙에위치한블랙패널라디에이터그릴을적

용했고, 쿠페 특유의 디자인으로 역동성을 더했

다.

실내에는총 5개의원형통풍구, 2개의 10.25인

치와이드스크린디스플레이,MBUX인포테인먼

트 시스템이 탑재됐다. MBUX에는 전기차 전용

내비게이션이설치돼현재위치와이동경로를따

라전기차충전소정보를확인할수있다.

또66.5㎾h의리튬이온배터리와최고출력140

㎾와 최대토크 375Nm의성능을내는전기모터

가탑재됐고, 1회충전때WLTP(유럽)기준426

㎞를주행할수있다.급속충전기사용때100㎾의

최대출력으로충전이가능, 10%에서80%까지충

전하는시간은약30분이다.

벤츠의첨단주행보조시스템인드라이빙어시

스턴스패키지, 앞차와의간격을유지하며자동으

로속도를조절하는기능,도로에설치된속도제한

표지판을인식해자동으로속도를조절하는액티브

속도제한어시스트등도탑재됐다.

무엇보다벤츠는더뉴EQA의국내판매가격을

5990만원으로책정해정부의전기차구매보조금

100% 기준(6000만원)을 충족했다. 보조금은 연

비와주행거리등에따라달라지지만, 1000만원상

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더 뉴 EQA를

4000만원후반가격에구입할수있게된다.

앞서테슬라역시모델Y최저트림가격을5999

만원으로맞춰출시하는등수입차업계가전기차

신모델출시에이어보조금을염두한듯한가격정

책을펴면서국내전기차시장의경쟁은치열해질

전망이다.

현대차의첫전용전기차 아이오닉5 가국내전

기차시장에서점유율을끌어올리고있는데다,기

아도곧출시할첫전용전기차 EV6 역시소비자

들로부터큰기대를받고있는상황이다.

/박기웅기자pboxer@kwangju.co.kr

친환경차질주…5월자동차수출두배증가

내수는10%감소

지난달차량용반도체수급부족사태에도자동

차수출액이 1년전보다배가까이늘어난것으로

나타났다. 전체자동차수출액의 25%는친환경차

가차지했다.

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자동차 산

업월간동향에따르면작년동월대비자동차생

산은 10.9%, 수출은 57.5% 각각 증가했다. 다만

내수는10.1%감소했다.

생산은차량용반도체수급차질에따라일부공

장이 휴업했음에도 25만6272대를 생산, 두 달 연

속증가세를이어갔다. 다만 4월의 32만3644대보

다는20.8%감소했다.

올해들어 4월까지누적생산량은작년같은기

간보다52.2%증가했다.세계10대자동차생산국

가운데 지난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

(54.0%)과인도(59.9%)를제외하면생산증가율

이가장높다.

지난달 수출은코로나19로 지난해 수출이 줄어

든 기저효과에다, XM3 등 주력모델 판매 호조로

15만894대를기록했다.

수출 금액은 34억9000만 달러로 2배

(93.7%) 가까이 증가했다. 친환경차와 제네시스

등 프리미엄 브랜드, 스포츠유틸리티차량(SUV)

등고부가가치차종의수출확대에힘입은것이다.

내수는신차효과등으로 15만1699대가팔렸지

만, 작년보다는 10% 이상 뒷걸음질쳤다. 코로나

19가한참이던작년같은기간일시적인판매증가

로인한 역기저효과가작용한탓이다. 친환경차

만놓고보면내수판매는 56.5% 증가한 2만6983

대, 수출은 36.5% 증가한 2만7607대로 각각 5개

월 연속 늘었다. 친환경차 수출 대수 비중은 전체

19.0%였다. 수출금액은 하이브리드차가 큰 폭

(221.7%)으로증가해8억7000만달러를기록,전

체승용차수출액의25%를차지했다. /연합뉴스

러시아가반한기아
모닝 셀토스등 올해의차 6개부문최우수

기아가 2021러시아올해의차 평가에서6개

부문최우수평가를받았다.

14일 기아에 따르면 기아는 최근 2021 러시

아 올해의 차에서 모닝(수출명 피칸토)이 6년

연속 도심형소형차에서최고의차량으로선정

됐다.

이밖에지난해러시아시장에처음선보인셀

토스는2년연속최고의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

(SUV)에 선정됐고, 지난해 말 러시아 시장에

출시된 K5(비즈니스 세단)를 비롯해 4세대 쏘

렌토(중형 SUV)와 카니발(미니밴)도 부문별

최고의차량으로선정됐다.

특히 2021러시아에서가장선호하는대중브

랜드에선정되는등기아가러시아시장진출이

래최다부문수상기록을세웠다고관계자는전

했다.지난해에는총4개부문을수상한바있다.

기아는러시아시장에서3년연속연간20만대

이상을판매했으며, 2014년부터지속해서러시

아시장수입브랜드중1위자리를지키고있다

고전했다.

2000년 시작된 러시아 올해의 차는 러시아

시장에서가장권위있는차량평가로,이번평가

는 지난 4개월간 150만명이 넘는 자동차 전문

가, 일반 고객이 직접 온라인 평가에 참여해 총

23개차량부문에서최고차량을선정했다.

기아는올해1~5월러시아승용차시장에서총

8만9543대를판매해러시아현지업체인라다에

이어전체브랜드중2위, 수입브랜드중에서는

1위를기록중이다.

/박기웅기자pboxer@kwangju.co.kr

기아 EV6 공식주행거리 1회충전에475㎞
기아가올하반기출시할첫전용전기차 EV6

의공식주행거리는최대475㎞로나타났다.

14일 기아에따르면 77.4kWh 배터리와 19인

치타이어를장착한EV6롱레인지2WD(후륜구

동) 모델의산업통상자원부인증 1회 충전 주행

거리는최대475㎞다.

19인치타이어를장착한경우1회충전시롱레

인지 사륜구동(4WD) 모델은 최대 441㎞다. 또

58kWh배터리가장착된스탠다드후륜구동모델

은최대370㎞주행이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.

앞서기아가유럽(WLTP)기준으로1회충전

시 510㎞이상, 국내 인증기준방식으로 450㎞

이상주행이가능할것으로예상한바있다.

특히EV6의1회충전주행거리는현대차아이

오닉 5 롱레인지 2WD의산업부인증기준최대

주행거리429㎞보다더길다.

한편기아는오는21일부터EV6사전예약자를

대상으로 본 계약 전환을 진행한다. 사전예약을

하지못한경우오는 28일부터 판매점에서계약

할수있으며, 올해말까지구매하는고객에게는

전기차충전에사용할수있는 30만원상당의포

인트를제공할방침이다. /박기웅기자pboxer@

현대차 아이오닉5 보다길어


